
생명의     말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갔고, 일부에서는 구세주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요 

선도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영원히 다윗의 왕

좌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도 감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

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

시고, 파멸의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는 다가올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의미이지, 구원

의 도래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되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례를 받기 위해 모여든 이들 중 하나가 되시며, 회개하는 

많은 죄인들 중의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기도하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내리실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닫혀 

있던 하늘이 열릴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이사 63,19)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

님께서 그분 안에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

느님을 드러내시는 신약의 베텔(창세 28,17-19 참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머물며 메시아

로서 하실 업적을 이루실 것이니, 새로운 창조, 계시, 생명

과 지혜의 열매를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

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왕이시며 

사제이심을 하느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왕직과 사제직에 참

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이제 

시작될 연중 주일들을 통해 우리 인류의 메시아, 왕이시며 

사제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때를 열어 가시는 여정을 함

께 따라가며 참 제자가 되어가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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